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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모델개발팀



공동 개발의 필요성

• 인적 인프라 부족, 외부 R&D에 높은 의존성

• R&D 연구개발 기술의 낮은 현업화율

• 기후모델의 복잡화 → 분야별 전문 인력 필요
• 자료동화, 대기-지면-해양-해빙 결합모델, 지구시스템 모듈

• 수 십~수 백년의 적분, 검증/평가

R&D 사업에
의존한
기술개발

1. 지구시스템모델로의 전환을 통한
불확실성 최소화

2. 초기조건 개선을 위한
다양한 초기화 기법 개선, 개발

3. 성분모델 (역학/물리과정) 개선

▣ 기후예측모델 개발



공동 개발체계

공동의 형상관리 체계(subversion, git)

운영통한 기술관리 및 역량 축적

위키 통한 개발그룹 간 지식공유 및

즉시적 연구개발 성과 확인

협력 개발도구(마일스톤, 티켓) 활용

통한 연구개발 가속화

표준 개발환경 제공 및 활용으로 현업화

기간 단축



기후예측모델 개발 체계(흐름도)

연구개발허브

• 국립기상과학원
• APCC

• 특이기상센터
• 학계 및 산업계 (기후R&D, 학술용역)

• (한수예 후속사업단)

• 영국기상청계절예측시스템(GloSea)

• 차세대계절예측시스템

연구개발사이클 현업모델개발사이클

검증 :평가척도개발
진단·분석 :예측기술개발

현업운영·활용



· 국내 모델링 수준 향상에 대한
공감대 형성

· 학,연,관 상호 협력 생태계 구축
필요성 인지

· 최적 연구개발 협업시스템 구축
시작

1. 다(多)기관 연구개발 조직화

2. 연구개발 협력시스템 체계화

3. 연구개발 활용성 평가 및

현업으로의 전환(R2O) 활성화

· K-R2O 프로세스 구조화

·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

· 표준 성능/진단 평가체계 개발

· ‘22 예측기술과 수행

▶ 연구개발허브

▶ 공동개발플랫폼 (Glair)

▶ 테스트베드 (APCC)

· 결합초기화 기법의 (GloSea5)  

현업 적용성 평가

기술이전 준현업실험 현업화평가



협업클라우드(공동개발플랫폼)

소스코드/표준실험

형상관리

• 결합모델, 자립판 모형, 

진단·분석·평가 툴 등

소스코드 관리

• 표준실험, 모델 수행

인터페이스 등 통일된

개발환경 제공

개발이력관리

• 공동개발을 위한

개발이력 추적

• 종합적 개발현황 파악

및 통합개발 계획 수립

진단 및 평가

• 실시간 현업자료 공유

및 표준 진단·분석·평가

툴 활용 신속한

이슈대응

• 종합적 성능검토 및

모델 개발 환류



클라우드서버(glair)

• 현업화시험서버 구축(‘21)
(http://glair.apcc21.org)

• 개발 공유:
• Trac (wiki)

• Milestone (과제별 관리)

• Tickets (과제 연구개발)

• 형상관리: subversion (git)

• Rose/Cylc 인터페이스

• 저해상도 결합모델
• N96eO1 (배포중)

• N48eO1 (배포준비중)



클라우드서버(glair) 향후계획

• 과학원-Glair 미러링(‘22~’23)
• 소스코드, Trac 등

• 기후예측시스템 현업 수행 결과 전송 시작(‘22~)
• 자료 다운로드 (변수, 기간 선택 → wget) 체계(‘23)

• 진단/분석: ipython (‘23)


